신두르 작전에 관한 특별 브리핑 (2025년 5월 10일)

비크람 미스리 외교차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차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이삼일 동안 파키스탄이 취한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키스탄의 행동이 바로 도발과 긴장 고조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파키스탄 측의 도발과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인도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방어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장 고조 및 도발적 양상이 오늘 아침 반복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피야 쿠레시 대령과 비요미카 싱 비행단장이 브리핑할 것입니다. 

[bookmark: _Hlk197793713]소피야 쿠레쉬 대령: 감사합니다, 차관님. 파키스탄군은 서부 전선 전반에서 위협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UCAV, 드론, 장거리 무기, 배회탄과 전투기를 사용하여 인도의 군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군사 통제선을 따라 드론을 보내고 대구경 무기를 발포하였습니다. 
[bookmark: _Hlk197793743]스리나가르에서 날리아에 걸친 26개 이상의 지점에서 국경 및 군사 통제선을 넘어 공중으로 침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도 국군은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위협을 무력화하였습니다만, 우담푸르, 파탄코트, 아담푸르 공군 기지와 부즈, 바틴다 기지 내 장비와 인원 피해를 보았습니다. 
[bookmark: _Hlk197793893][bookmark: _Hlk197794060]파키스탄이 새벽 1시 40분 고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펀자브의 공군 기지를 타격하려 시도하였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스리나가르, 아반티푸르, 우담푸르 공군 기지 인근의 의료 시설과 학교 부지마저 표적으로 삼는 경악스럽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였으며,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무책임한 경향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였습니다. 
[bookmark: _Hlk197794120]파키스탄이 군사 시설을 의도적으로 타격한 이후 인도 국군은 정밀한 계획에 따라 신속히 반격하였고, 파키스탄의 기술 시설, 지휘통제실, 레이더 기지, 탄약고를 선별적으로 타격하였습니다. 정밀 공중 발사 무기와 전투기로 파키스탄의 라피키, 무리드, 차클라라, 라하미야르 칸, 수쿠르, 서부 파키스탄의 군사 시설을 타격하였습니다. 파수르 레이더 기지와 시알코트 공군 기지 또한 정밀탄의 표적이었습니다.  
[bookmark: _Hlk197794430]인도는 작전을 수행하며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이 군사행동을 숨기기 위하여 라호르발 민간 항공기를 방패로 삼는 등 국제 민항기 항로를 악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의 방공 체계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ookmark: _Hlk197794450]파키스탄은 이와 동시에 SNS를 통하여 아담푸르의 S-400 시스템, 수라트가르와 시르사의 비행장, 나그로타의 브라모스 기지, 데라기리의 포병진지, 찬디가르의 전방 탄약고를 파괴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거짓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bookmark: _Hlk197794577]파키스탄은 군사 통제선을 따라 드론 침투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대구경 포격을 하였습니다. 쿠프와라, 바라물라, 푼치, 라주리, 아크누르 거점에서 포탄, 박격포, 경화기 중심의 집중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인도군의 효율적인 반격은 파키스탄군에 막중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bookmark: _Hlk197794742]파키스탄군이 전방에 군 배치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군은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때까지 발생한 적대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반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측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긴장 고조 상황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bookmark: _Hlk197794832]인도군이 군사 통제선 내 파키스탄 자산을 파괴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 힌드. 
비요미카 싱 비행단장: 파키스탄군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부 전선 전역에 걸쳐 복수의 위협 경로를 활용한 공격적 행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UCAV, 드론, 장거리 무기, 배회탄과 전투기를 사용하여 민간 시설과 군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군은 군사 통제선을 따라 드론을 보내고 대구경 무기를 발포하였습니다.
스리나가르에서 날리아에 걸친 26개 이상의 지점에서 국경 및 군사 통제선을 넘어 공중으로 침투하려는 시도와 여러 차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인도 국군은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위협과 경로를 차단하였습니다만, 우담푸르, 파탄코트, 아담푸르, 부즈의 공군 기지 내 장비 및 인원이 일부 피해를 보았습니다. 파키스탄이 새벽 1시 40분 이후 고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펀자브의 공군 기지 여러 곳을 타격하려 한 시도도 포착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스리나가르, 아반티푸르, 우담푸르 공군 기지 인근의 의료 시설과 학교 부지마저 표적으로 삼는 경악스럽고 비겁한 행위를 하였으며,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무책임함을 다시한번 드러내 보였습니다.
인도 국군은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파키스탄의 군사 시설로 확인된 곳에 한정하여 정밀한 반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기술 시설, 지휘통제실, 레이더 기지, 탄약고 등이 포함됩니다. 전투기로 정밀 공중 무기를 발사하여 파키스탄의 라피키, 무리드, 차클라라, 라힘 야르 칸, 수쿠르, 추니안 군사 시설을 타격하였습니다. 파수르 레이더 기지와 시알코트 공군 기지 또한 정밀탄의 표적 대상이었습니다. 인도는 작전을 수행하며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이후 SNS를 통하여 아담푸르의 S-400 시스템, 수라트가르와 시르사의 비행장, 나그로타의 브라모스 기지, 데라기리의 포병진지, 찬디가르의 전방 탄약고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사 기지에도 막중한 피해를 주었다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거짓 주장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파키스탄은 군사 통제선을 따라 드론 침투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대구경을 발포하여 민간 시설을 타격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쿠프와라, 바라물라, 푼치, 라주리, 아크누르 거점에서 포탄, 박격포, 경화기 중심의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인도군의 효율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은 파키스탄군에 막중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전방에 군 배치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군은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때까지 발생한 적대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반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측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인도군은 어떠한 긴장 고조 상황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펀자브와 라자스탄 구역의 공군 기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군 기지 시설물을 파괴하였다는 파키스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군 초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시르사, 여긴 수라트가르 입니다. 활주로도 온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자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크람 미스리 외교차관: 쿠레시 대령님, 감사합니다. 싱 비행단장님도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보셨겠지만, 파키스탄의 주장은 여전히 허위 정보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며, 선동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기관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은 다양한 군사 시설물과 설비를 포함하여 여러 장소를 공격하고 파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방금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완전한 허구입니다.  

시르사 공군 기지가 파괴되었다는 주장도 완전히 거짓이라는 점을 잘 보셨을 겁니다. 수라트 공군 기지도 파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방금 보신 것처럼 완전한 허구입니다. 아담푸르의 S-400 기지가 파괴되었다는 것 또한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인도의 핵심 기반 시설과 전력 시스템, 사이버 시스템 등이 공격당하고 파괴되었다는 주장 또한 완전히 거짓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 브리핑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유포하는 뻔한 거짓 주장에 속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파키스탄이 특히 잠무 · 카슈미르와 펀자브 지역의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끔찍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도 사회에 분열의 씨앗을 심으려는 지속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무 · 카슈미르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시설과 민간인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파키스탄은 라주리의 마을을 공격하여 라즈 쿠마르 타파 지역개발담당관이 사망하여 민간인 사상자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밤 페로제푸르와 잘란다르에도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가 암리차르 사히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는 인도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도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인도 정부를 비판한다며 즐거워하는 듯한 파키스탄 군 대변인의 발언을 방송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파키스탄에는 생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또한 놀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발사한 미사일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여러 차례 타격한 국가가 어디인지 아프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인도는 현재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델리
2025년 5월 10일 


Special briefing on OPERATION SINDOOR (May 10, 2025)

Foreign Secretary Shri Vikram Misri: Good Morning,  नमस्कार।
As we have already informed in the last 2-3 briefings, the activities from Pakistan since the last 2-3 days have been escalatory and provocative in nature. As I’ve said on numerous earlier occasions, it is Pakistani actions that have constituted provocation and escalation. 
In response, and I repeat, in response, India has defended and reacted in a responsible and measured fashion to these provocations and these escalations by the Pakistani side. 
Earlier this morning, we saw a repeat of this escalatory and provocative pattern, and I invite Colonel Sofiya Qureshi and Wing Commander Vyomika Singh to update you on the developments since early this morning.
Col. Sofiya Qureshi: Thank you Sir. Pakistan Army continued its aggressive activities all over the Western Front, targeting Indian military infrastructure using UCAV drones, long range weapons, loitering munitions and fighter aircraft. There were also drone intrusions and shelling with heavy caliber weapons along the Line of Control.
Aerial intrusion attempts were made at more than 26 locations from Srinagar to Nalia along the International Border and LoC. Indian Armed Forces successfully neutralized most of the threats. However, there was damage to equipment and personnel at Air Force Stations Udhampur, Pathankot, Adampur and Bhuj, Bhatinda Station.
I would also like to mention that Pakistan attempted to hit an airbase station in Punjab by using a high-speed missile at 1.40 am. In a reprehensible and unprofessional act, Pakistan also targeted medical centres and school premises at Air Force bases in Srinagar, Avantipur and Udhampur, thereby once again highlighting its irresponsible tendency to attack civil infrastructure.
Following deliberate targeting of military installations by Pakistan, Indian armed forces launched swift and well-planned counter-attacks by selectively targeting technical installations, command and control centres, radar sites and ammunition depots. Pak military installations at Rafiqui, Murid, Chaklala, Rahamiyar Khan, Sukkur, Western were hit by air launched precision weapons and fighter jets. Radar site at Pasur and Aviation Base at Sialkot were also targeted with precision ammunitions.
India ensured minimum collateral damage during these operations. What was a matter of concern was that Pakistan misused international air routes to conceal its activities by taking cover of civilian aircraft flying from Lahore. Such moves forced Indian air defence machinery to act with utmost restraint while ensuring civilian safety.
Simultaneously, Pakistan, resorting to misinformation, spread false claims on social media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S-400 system at Adampur, airfields at Suratgarh and Sirsa, BrahMos base at Nagrota, artillery position at Dehragiri, and forward ammunition depot at Chandigarh. India completely rejects these false narratives.
Pakistan made several attempts of drone intrusion and heavy artillery shelling along the LoC. Heavy shelling of artillery, mortars, and light weapons continued in Kupwara, Baramulla, Poonch, Rajouri, and Akhnoor sectors. The Indian Army retaliated effectively and inflicted heavy casualties on the Pak Army.
Deployment of troops in the forward areas of the Pakistan Army is seen increasing, which indicates an intent to further aggravate the situation. The Indian Armed Forces are in a state of full operational readiness. So far, all hostile actions have been effectively countered and appropriately responded to. Indian armed forces reiterate that they do not want any escalation of tensions, provided Pakistan behaves in the same manner.
Finally, I would like to show you some videos where Indian Army’s weapons are seen destroying Pak assets on the LoC.

Thank you, Jai Hind.

Wg. Cdr. Vyomika Singh: Pakistani military continued with its provocations, carrying out aggressive actions employing multiple threat vectors all along the western border. Pakistan employed UCAV, drones, long-range weapons, loitering munitions and fighter aircrafts to target civilian areas and military infrastructure. Pakistan military also resorted to air intrusions using drones and firing of heavy calibre weapons along the Line of Control.  

Along the international border and the Line of Control, air intrusions and several harassment attacks were also attempted from Srinagar till Naliya at more than 26 locations. Indian Armed Forces successfully neutralised these threats and majority of the vectors. However, limited damage was sustained to equipment and personnel at Indian Air Force stations at Udhampur, Pathankot, Adampur and Bhuj. There were also several high-speed missile attacks noticed subsequently after 0140 hours in the night at several air bases in Punjab. 

In a deplorable cowardly act,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also had taken place where Pakistan attacked the medicare centre and school premises at the air bases of Srinagar, Awantipora and Udhampur, yet again displaying irresponsible targeting of our civilian infrastructure. 

In a swift and calibrated response, Indian Armed Forces carried out precision attacks only on identified military targets. These included technical infrastructure, command and control centres, radar sites and weapon storage areas. Pakistan military targets at Rafiqui, Murid, Chaklala, Rahim Yar Khan, Sukkur and Chunian were engaged using air-launched precision weapons from our fighter aircrafts. Radar sites at Pasrur and Sialkot aviation base were also targeted using precision munitions. While carrying out these responses, India ensured minimum collateral damage.

Pakistan has also attempted to execute a continued malicious misinformation campaign with claims of destruction of Indian S-400 system at Adampur, destruction of airfields at Suratgarh and Sirsa, BrahMos base at Nagrota, RT gun positions at Dehrangyari and Chandigarh Forward Ammunition Depot; with heavy damages to other military stations being propagated on social media. India unequivocally rejects these false narratives being spread by Pakistan.

Along the Line of Control also, Pakistan has attempted multiple air intrusions using drones and conducted shelling using heavy-calibre RT guns, targeting civilian infrastructure and killing some civilians. Heavy exchange of artillery mortars and small-arm fire in Kupwara, Baramulla, Poonch, Rajouri and Akhnoor sectors continued. Indian Army has responded effectively and proportionately, causing extensive damage to Pakistan Army.  

Pak military has been observed to be moving their troops into forward areas, indicating offensive intent to further escalate the situation. Indian Armed Forces remain in a high state of operational readiness. All hostile actions have been effectively countered and responded appropriately.

Indian Armed Forces reiterate their commitment to non-escalation, provided it is reciprocated by the Pakistan Military. At the end I would like to show you a few images of Airforce bases in the Punjab sector and Rajasthan sector where it is mighty clear that we are debunking the Pakistani claims causing destructions at these air bases. You can also see the normalcy at these Airforce stations.

This is Sirsa… Suratgarh…. The runways are intact. They are also time stamped. This is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eign Secretary Shri Vikram Misri: Thank you Colonel Qureshi. Thank you Wing Commander Singh. I just have a few points to make in closing. First of all, as you have seen, Pakistani claims about activities that they have undertaken continue to be heavy on lies, m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nd on top of that, this is peddled by Pakistani state agencies. The claims that they have made about attacking and destroying various places, various military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as has been pointed out by my colleagues here this morning, are completely false.

The claim about the Air Force Station in Sirsa being destroyed, completely false, as you have seen. The claim about the Air Force Station in Surat being destroyed, completely false again, as you have seen. There is a claim that has been made that the S-400 base at Adampur was destroyed, completely false, once again. Claims have been made about large sections of Indian critical infrastructure, power systems, cyber systems, etc. Being attacked and destroyed, completely false. I would urge all of you, and all those who watch this, not to be misled by this tissue of lies that is being peddled by the Pakistani State for obvious purposes.

The second point that I wanted to emphasize is that Pakistan continues with its execrable and wanton campaign of targeting civilian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the states of Jammu and Kashmir and Punjab. There is also, on its part a consistent attempt, to sow discord between communities in India. As I said, there has been a particular focus in its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and the population in Jammu and Kashmir and Punjab. Earlier this morning, Pakistan shelled the town of Rajouri, killing the Additional District Development Commissioner Shri Raj Kumar Thapa, adding to the civilian casualties and the damage in that state. We have also observed overnight damage to property and injuries to civilians in Ferozepur and Jalandhar, among other places.

Finally, as I said, Pakistani officials also continue to make ludicrous claims about India firing missiles towards Shri Amritsar Sahib. As I said, these lame attempts to divide India are doomed to failure.

We have also seen in some of the remarks that have been shown on television that the Pakistani Army Spokesman seems to take great joy at the fact that the Indian public should criticize the Government of India with regard to various issues. It may be a surprise to Pakistan to see citizens criticizing their own government. That is the hallmark of an open and functioning democracy. Pakistan’s unfamiliarity with that, again, should not be surprising.

And finally, there is this yet again completely ludicrous claim that Indian missiles have hit Afghanistan. Totally frivolous allegation. And I only want to point out that Afghan people don’t need to be reminded about which country it is, that has on multiple occasions, in just the last one and a half years, targeted civilian population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in Afghanistan.
Ladies and gentlemen, as you would have gathered from this morning’s briefing, we are dealing with an evolving situation. Accordingly, today, we don’t have the time to take questions, but we will continue to update you on the situation as we go along.Thank you all very much for joining us this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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